
:  미디어 속 직업병

같이 보기

영화 <리틀 포레스트(2018)>를 통해 본

척추관협착증

허리 구부리고 일하는 

농업종사자에게

나타나기 쉬운 병

영화 <리틀 포레스트>는 치열한 도시의 삶에 지친 청년의 귀농기를 그린다. 임용고시에 실패한 혜원(김태리 분)은 

팍팍한 서울살이를 뒤로한 채 시골 고향집으로 와 농사를 지으며 평범한 일상을 꾸려간다. 단, 혜원처럼 쪼그리고 

앉은 자세로 오랫동안 일한 농업종사자들은 척추관협착증에 시달리기 쉽다. 

글 편집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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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에 펼쳐진 

청춘들의 특별한 사계절

영화 <리틀 포레스트>는 뭐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혜

원이 모든 것을 뒤로한 채 고향으로 돌아와 사계절을 

보내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

린다. 혜원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노량진에서 

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다. 진상 고객을 상대

해야 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활에 혜원은 점점 신

물을 느끼고, 설상가상으로 고대하던 시험에는 남자

친구만 붙는다. 

혜원은 버거운 도시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대학 입학 

후 오랫동안 비워뒀던 고향집으로 내려온다. 이곳에

서 학창시절 오랜 단짝 친구였던 은숙(진기주 분)과 

재하(류준열 분)를 다시 만난 혜원은 직접 키운 농작

물로 한끼 한끼를 만들어 먹으며 겨울에서 봄, 그리

고 여름,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을 맞이한다. 

영화에는 혜원이 직접 농사지은 작물로 요리한 다양

한 음식이 등장하는데, 배추전, 수제비, 시루떡 등 

토속적인 음식부터 오코노미야키, 크렘 브륄레 등 글

로벌한 음식까지 다양한 먹거리가 스토리에 녹아든

다. 그리고 이 음식들은 혜원의 과거의 기억과 상처

를 치유해나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된다. 

허리 휘는 농사일,

척추관협착증 발병 높여

혜원처럼 비교적 농사일에 익숙한 사람이라 해도 단

련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. 바로 농업종사자들이 

흔히 겪는 고질병, ‘척추관협착증’이다. 농작물을 수

확할 때는 허리를 숙여 일을 하고, 웅크린 자세를 유

지하거나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

모두 척추에 부담을 주는 자세들이다. 허리 부담이 

커지면 척추 뼈의 불안정성을 높여 척추 부상으로 이

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. 

척추관협착증은 농사일을 하는 어르신들에게 많이 

나타나는 척추 질환이다. 발생 원인은 다양한데, 보

통 척추 중앙의 척추관, 신경근이 지나는 척추간공 

등의 신경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면서 나타난

다. 천천히 걷는데도 자꾸 걸음이 뒤처지고 걷는 중

간중간 앉아서 쉬려고 한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

해봐야 한다. 

통증이 심해 허리를 펴기가 힘들거나 생활하는데 어

려움이 있다면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. 

무엇보다 농사 작업 때 수확한 농작물을 한꺼번에 들

어 옮기는 것은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무거

운 양을 옮길 때는 조금씩 옮기도록 한다. 작업을 할 

때는 틈틈이 허리를 자주 펴주고 좌우로 돌리며 스트

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. 

척추관협착증이 의심되나요? 체크해보세요!

     허리 통증과 함께 엉덩이와 다리가 터질 듯 저리는 증상이 나타난다.

     보행시 통증이 있다가 멈추면 통증이 완화된다.

     허리를 세우면 통증이 심해지고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된다.

※ 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협착증을 의심

해볼 수 있다.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가능

하다.

·걷기, 수영하기, 고정 자전거 타기 등 운동을 통해 코어 근육을 

강화한다. 

·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.

척추관협착증, 이렇게 예방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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